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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～3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　

(가)

나 아는사람 ﹟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보게되는게 다시 그
때처럼 안닮게 엄마보면 느껴지는걸수도 있는거임?

엄마도?

#강다니엘 : 대한민국 인기 가수.

-작자미상,「0개국어 구사자」-

(나)

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

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

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

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

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

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

그래, 미안해라는 한 마디로

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

달디달고, 달디달고, 달디단, 밤양갱, 밤양갱

내가 먹고 싶었던 건, 달디단, 밤양갱, 밤양갱이야

- 비비, 「밤양갱」-

1. (가)와 (나)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(가)는 시의 특정 부분을 장황하게 서술하여 의미적 혼란을

가중시키고 있다.

② (가)는 마지막 연의 ‘엄마도?’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.

③ (나)는 (가)와 달리 비슷한 시어를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.

④ (나)는 대화 상황에 대한 회상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

있다.

⑤ (나)는 (가)와 달리 대화 상대를 명시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

내고 있다.

2.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
은?

<보 기>
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 업로드되어 이 글은 일명「0개

국어 구사자」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. 제목에서도

알 수 있듯, 글의 흐름이나 품사의 배치가 자연스럽지 않으

며, 잦은 비문이 사용된 모습을 보인다. 이러한 특성 때문

에 글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,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

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수 있다는 점이

주목할 만 하다.

① ‘다시보게되는게’를 ‘매력 있게 느낀다’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

하면, ‘엄마’와 ‘이모’의 매력이 서로 대비되는군.

② ‘엄마’를 ‘이모’의 엄마로 해석하면, 화자는 ‘이모’의 엄마를 본

후 다시 ‘이모’를 보았을 땐 강다니엘과 닮지 않다고 생각한

것이겠군.

③ 강다니엘이 ‘이모’와 ‘엄마’를 동시에 닮았을 경우, ‘엄마’는

‘이모’보다는 강다니엘과 더 닮았다고 생각하겠군.

④ ‘이모’를 친분이 있는 여성을 부르는 표현으로 해석할 경우,

‘엄마’와의 연관성은 다소 옅어지겠군.

⑤ ‘아는 사람’을 별개의 인물로 해석하면, ‘나’와 ‘아는 사람’, ‘강

다니엘 닮은 이모’가 재회하는 상황일 수 있겠군.

3. 다음은 (나)를 읽고,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
이다. 옳게 감상한 학생들을 모두 고르면?

<보 기>

선생님 : 이 시는 여성 화자가 떠나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
시에요. 이 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
학생ㄱ. 솔직히 에바인 게 남자는 뭐라고 하기만 하는데 여자는
미안해 라고 하면서 관계가 끝남; 이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의
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.
학생ㄴ. 솔직히? 화자는 진짜 ‘밤양갱’이 먹고 싶었던 건 아닐거
야. ‘밤양갱’은 화자가 연인에게 바랐던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일
수 있겠지.
학생ㄷ. 근데 여자도 문제 아님? 무슨 머리에 불이 나;; 자기 스
스로는 책임질 줄 알아야지! 이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
불러 일으키네.

① ㄱ  ② ㄱ,ㄴ  ③ ㄴ  ④ ㄴ,ㄷ  ⑤ ㄱ,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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